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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희락원 마당 (밤)
육갑 칠득 팔복, 막 공연을 끝낸 분장 그대로 들어온다.
장생, 걸어오며 공길을 노려본다.
공길, 불편한 듯 장생의 눈길을 피한다.
육갑
(옷을 벗어 내려놓으며) 이게 뭔 일이야?
소극을 할 때마다 누가 작살이 나니 살 떨려서 하겠어, 어디?
칠득
희락원 세운 게 그냥 웃자고 한 일이 아닌가 봐. 
장생, 묵묵히 듣고 있다. 
육갑
형님은 알았수?
장생
...
칠득
(공길을 보며 추궁하듯) 형님은 알았지?
왕이 따로 언질이라도 줬던 거 아냐?
장생, 묵묵히 분장을 지우고 있는 공길을 바라본다.
공길
...
육갑
우리가 살판나게 놀고 나면 죽을 판이 벌어지니.
궁이란 데가 원래 이런 거유?
공길, 분장을 지우다 말고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장생, 공길을 바라보다 갑자기 일어나 공길의 손을 잡아 채 내실로 끌고 들어간다.
#55. 희락원 내실 (밤)
공길, 장생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온다.
장생, 거칠게 문을 닫는다.
공길
(장생의 손을 뿌리치며) 놔, 나도 몰랐어.
장생
(다짜고짜) 나가는 거야.
공길, 장생의 말을 못들은 척 외면한다.
장생
못 봤어? 왕은 미쳤어.
공길
아니야.
장생
(안 믿기는 듯) 뭐?
공길
(잠시 망설이다) 미친 게 아니라구.
장생
지 아버지의 여인들을 죽였어. 지 할머니까지 죽였는데 그게 제정신이 아니야?
공길
(간곡하게) 장생아, 아니야. 미쳐서 그런 게 아니야. 난 알아.
장생
(말없이 공길을 노려보다) 알아? 뭘? 어떻게 알았는데? 뭘 알았는데?
장생, 말없이 공길을 노려본다.
(...중략...)
#68. 궁 연산 처소 (밤)
연산(소리)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연산, 공길의 손에 억지로 활을 쥐어 주고 물러난다.
김처선이 술상을 든 궁녀들을 이끌고 들어오다 황당한 표정으로 연산을 바라본다.
궁녀들도 겁먹은 표정으로 긴장한다.
연산
(어서 쏘라고 활 쏘는 시늉을 해대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중신들이 피를 흘렸는지 아느냐?
공길,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표정이 일그러진다.
김처선과 궁녀들 상을 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연산
나가지마.
니들도 함께 놀자.
연산, 공길이 활을 쏘지 않자 자기가 화살을 잡아 자기 배에 꽂으며 죽는 시늉을 한다. 그때 녹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녹수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연산
이 년도 쏴라. 이년이야말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년이다.
어서 쏴.
연산, 화살을 녹수의 배에 꽂는다.
녹수 신경질적으로 연산의 손을 뿌리친다.
연산, 흥이 깨진다.
녹수
(공길에게) 이 놈! 감히 상감에게 이 무슨 짓이냐?!
연산
조용히 해!
녹수, 곤란해 하는 공길을 바라보다 다가간다.
녹수
(공길의 뺨을 만지며) 어머! 피부가 참 곱구나!
(연산에게) 당신도 만져 봤수? 얼마나 예뻐? 곱기도 곱고, 소극으로
눈엣가시인 놈들 죽일 빌미ᄁᆞ지 만들어 주니.
하고는 나가려다 돌아서서, 
녹수
저 놈 본래 기집이 아닐까?
소리면 소리, 몸짓이면 몸짓, 그거 없는 내관들도 저렇지는 않은데.
보고 싶지 않아? 벗겨보자.
(공길에게) 뭘 망설여? 남자 대장부라면 시원하게 벗어봐.
연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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